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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골기도굴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계시의 수준을 

높이셨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고 내가 하나님

과 일체 되어야 곧 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

와 일체 되어야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 느껴졌습니

다. 그렇게 생각하니 절망스러웠지만 끈질기게 하나

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고 하나

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 선생님에 대해 깨

닫게 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니 이곳 다리

골 기도굴에서 선생님이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셨

는지 느껴졌고 하나님께 그러하신 선생님에 대해 

배우고 싶으니 선생님 좀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였

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을 읽게 하셨고 요한복음 17장 16절이 감동되

었습니다. ]

* 하나님 말씀 *

여호와의 급절한 말이니 너는 기록하라.

찰나에 역사하고 영원으로 함께하는 나 여호와니라.

나의 능력이 말씀이니 

너는 나와 마음을 합하여 내 음성을 받아 기록하라.

선생을 증거하노라.

<요한복음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선생 증거의 핵은 요한복음 17장 16절처럼 

선생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세상의 법과 제도, 사상을 뛰어넘으니 

비록 그의 육은 세상이 구속할진 모르나 

그의 마음과 영과 혼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 여호와에 속한 지라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오히려 세상을 주관하

며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잡고 삼위의 육 되어 

지금 그곳에서 뛰고 달리노라.

그러니 너희는 선생에 대해 다시 깨달아라.

그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육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영에 속한 자라 

나의 영적인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창조한 

나의 육이 거하는 그의 육은 

절대 세상의 법과 제도와 사탄의 모략과 계략으로

는 

그의 육을 결코 해할 수 없으니 

그의 육은 나 여호와의 육이기 때문이다.

그의 육뿐만 아니라 영도 혼도 마음도 

절대 나 여호와의 주관 아래 

나의 마음과 영과 혼이 되어 

나 여호와와 일체 되어 뛰는 

나의 말씀이 육화된 자가 바로 선생이니라.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나 여호와는 선생을 

진리인 나 여호와로 거룩하게 만들어 

그가 세상에 태어났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나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게 하였노라.

<요한복음 17장 18절-19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

다.

선생은 내가 2천 년 전 

예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내 아들 예수의 재림역사를 위하여 세상에 보낸 자

이다.

나 여호와가 이 땅에 보낸 자이기에 

예수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선생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 여호와와 내 아들 예수에게 속한 자 되었다.

이는 그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증명한다.



요한복음 17장 19절처럼

나 여호와가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한 것처럼 

또한 내 아들 예수가 

진리로 예수를 거룩하게 한 것처럼 

선생도 진리로 그를 거룩하게 하니 

삼위가 진리로 하나 되고 

사랑과 성령으로 하나인 것처럼 

선생도 삼위와 진리로 하나임을 드러내는 것임이라.

그래서 육이 있는 선생은 

예수가 진리의 육화된 것처럼 

진리가 육화되어 이 땅에 나타나 

나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게 되었노라.

진리는 나 여호와이고 

진리가 세상으로 육화된 것이 선생이니 

선생의 영, 혼, 육, 마음은 

모두 진리를 드러내고자 이 땅에 창조된 것이니라. 

그러므로 선생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세상이 그의 육신을 가두었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 

결코 해됨을 받지 아니하고 

정한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의 육도 온전한 자유함으로 

그의 영, 혼, 마음과 함께 

육적 휴거 역사를 완벽하게 종결할 것이니 

너희는 선생에 대해 염려 말고 

나 여호와의 능력을 믿으며 

너희 영, 혼, 육, 마음을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게 하도록 

선생처럼 세상을 이기어라.

나 하나님과 예수를 최우선으로 사랑함으로 

세상을 이기어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선생이 사탄과 싸워 모든 싸움에서 이기어 

세상을 이기었으니 

담대히 선생을 증거하라.

세상을 이긴 자라 밝히 증거하라.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없노라.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선생이 세상에 속하였으면 

선생이 자기의 것이라 세상이 선생을 사랑할 것이

나 

선생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나 여호와가 세상 가운데서 택하였기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되어 

세상이 그를 미워하는 것이니라.

세상은 이 진리를 모르고 외식과 형식 신앙하는 자

곧 마음과 영, 혼, 육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주관을 받는 자들이니 

선생이 당하는 환난이 

선생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임을 증명하노라.

그러니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선생을 

너희는 담대히 증거하여 

선생의 위상을 높이고 

선생으로부터 시작된 이 섭리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나 여호와에 속한 역사임을 

만방에 알리어라.

세상으로부터 너희가 받는 그 환난이 

요한복음 15장 19절처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증거하니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환난 받는 것을 기뻐하며 

담대히 선생과 섭리사를 증거하라.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선생과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 여호와를 미워했기 때문인 줄 알라.

나 여호와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가 누구냐.

창세로부터 루시퍼와 그 종자들이니 

그들은 나 여호와의 대적이 될 수 없으니 

나 여호와가 그들을 이기었음이라.



선생이 그들과 싸워 이기었음은 

나 여호와의 육이기 때문이니 

너희도 나와 선생의 육 되어 세상을 이기어 

온전한 구원 역사를 이 땅에 선생과 함께 이루어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선생과 너희 섭리사를 

나 여호와가 증거하였다.

사랑한다.

안녕!


